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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rom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a critical review of the relevant academic research papers published

so far in the fields of both natural and social science. The authors reviewed pertinent articles in the six academic

areas of law, social science, humanities,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of humidifier disinfectant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diverse aspects of it have become related over

the more than two decades since such products were first released to the market in 1994. Technical and esoteric

issues such as the complex system for relief and compensation for health damages and the approval of chemical

toxicity are known to be major impediments to viewing the bigger picture regarding this tragedy. The authors

believe that experts ne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perspective going beyond their individual research arena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especially since it was an alarm signal on ethics and the role of

experts and scholars in Korean society. Besides the two professors arres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edical doctors recommended patients use humidifiers and disinfectants, and the media was

inactive in reporting on this issue. Furthermore, the current paucity of examina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tragedy calls for more active engagement by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a work of self-examination and self-criticism by the authors that could

resonate with the overall acade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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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생활화학제품 소비과정에서

발생된 초유의 대규모 건강피해발생 사건이자 해결

과정의 문제로 인해 더 큰 피해와 문제가 야기되어

사회적참사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환경보건 건강피해

사례이다. 2019년 7월 26일까지 정부의 피해신고접

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6,496명이고 이중 22%인 1,421명은 사망사례

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신고자들을 폐질환, 태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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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천식 등 3가지 인정질환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

해 12.8%인 835명을 구제대상으로 인정했고, 2,144

명은 기업기금 지원대상인 특별구제대상으로 정했

다. 피해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망과 건강

피해에 대한 정확한 관련성조사와 피해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동안 다양한 주체들

이 연루된 사건이고, 피해 구제 및 보상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화학물질의 유해성 입증 등 과학기술

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해하기

가 어렵다. 특히,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측면

에서 일반 시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전문가·학자들도 자신의 분

야 밖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가

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그 간의 학술적인 논의를

총망라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일반 시민 및 학자

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문가·학자의 역할과

윤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다. 2011년

병원과 피해자들의 신고로 시작된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부터 이후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관련성 조

사 및 판정과정 및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떠한

사회문제보다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

요했고 또 전문가 역할과 한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컸다.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두 교수 외에도,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

용을 권고했던 의사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심

층·후속보도에 소극적이었던 기자들이 있었다. 나아

가 이 사건을 설명할 언어가 부족한 현실은 인문학

자, 사회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저자들 자신을 포

함하여 학계의 자아성찰과 비판을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술지 등에 발표된 가습기살

균제 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사회 특히 학

계가 어떤 흐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

구해왔는가를 분야별, 연도별 그리고 주제별로 고찰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

건이 갖는 특징을 학문분야별 관심의 정도와 세부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문제해

결과 학문적 기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Pubmed, Web of Science, 구글학술검색, 데이터베

이스 RISS (Research Inforamtion Sharing Service)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2011년부터

2019년 5월까지 검색된 학술논문 123편을 분석대상

으로 삼았다. 2011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 논

문 발표당시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습기살균

제 관련성이 큰 사례보고 논문으로 파악되어 이 분

석에 포함했다. 단순히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사례로

든 학술논문들은 제외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주

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먼저 주요 분야별 발표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논문

발표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인 구분으로서

의학, 보건학, 독성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분야과 법

학과 인문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의 대분류로 나

누어 학문분야별 고찰을 하였다. 세부 내용적 분석

에서는 그 대상을 자연과학 분야는 의학, 독성학과

환경보건학을 중심으로 한 보건학의 3개 소분야를

구분해서 살펴보았고,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법학,

사회과학 및 인문학의 3개 소분야로 임의 구분해 살

펴보았다. 역학연구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의학과

환경보건학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각 해당분야에 포

함시켜서 살펴보았다. 검토한 논문의 저자는 독성학

6편, 의학 1편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 연구자였으며,

연구자의 연구들은 국내 학술지와 국제 학술지에 수

록되었다.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에 집중하고 검토의 범

위를 한정하기 위해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만 대상으로 하고 단행본과 학술대회의 발표문, 잡

지, 칼럼, 언론기사 등은 제외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매체에서 제기되어온 의견과 주장에도 충분히 유효

하고 의미있는 쟁점이 존재하지만 여건 상 본 논문

에는 담기지 않았다.1-3)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는 자연과학에 비해 그 절

대적인 숫자가 적어, 학문분야 별로 분류하는 대신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학문분야 내

의 기준과 논리에 기반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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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1. 주제별, 발표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관련 학술

논문의 흐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룬 학술논문을 학문분야별

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자연과학 분야는 81편

(보건학 33편, 의학 28편, 독성학 20편), 인문사회과

학 분야는 42편(법학 25편, 사회과학 15편, 인문학

2편)의 논문이 출간되었다. 6개 학문분야로 발표된

논문을 보면 그 발간편수로도 학문적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갖는

특징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사건초기 제품의 노출

로 인한 건강피해의 세부 내용을 밝히는 과정이 가

장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8년이 지나는 지금도 의학

적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

으로 의학논문들은 국내학술지보다는 국제적인 학술

저널에 발표되는 경향이 큰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건초기 옥시레킷벤키

저 등 제조판매사들이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체적인 제품 독성조사를 시도

하자, 정부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SCI 저널에 세

부 의학분야별 연구논문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

되었다.

분석대상 학술논문들을 발표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전에 의학논

문 6편과 독성학논문 1편 발표되었고, 사건이 알려

진 초기인 2012년에 11편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후

2013년 5편으로 줄었다가 2014년 11편, 2015년 10

편으로 증가하다 2016년에 29편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에 16편, 2018년에 26편, 2019년에 8편(2019

년 8월 8일 기준)의 추세로, 2016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큰 사회의제로 떠오른 이후 학문적 관심의

정도도 이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사건

이 알려진 이후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사

실상 거의 방치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

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초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언론에 소

개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고 피해자 및

시민사회의 옥시불매운동과 이어진 국회에서의 국정

조사 및 청문회로 이어졌다.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관

련 학술논문의 발표흐름은 사회적 관심이슈가 학문

적 관심이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학문분야별

논문발표를 연도별 호름으로 살펴봐도 이러한 특징

이 분명히 보인다. 즉 2015년까지는 법학, 사회과학

분야의 연도별 관련 논문수가 없거나 한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법률분야가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분야의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논문도 2016년 2편에서 2018년 8편으로 증가했다.

사회과학 내에서 사회학, 언론학, 정책학, 소비자학,

심리학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의학, 보건학, 독성학 분야의 문제로만 여겨

지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

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2. 법학 분야의 주요 학술논문

법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배경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법적

책임관계 즉 가해자인 제조판매기업과 정부가 피해

문제에 대해 어떤 민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

는 문제와 제조물책임법과 환경보건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등 어떤 기존의 법적 논리로 잘잘못을 따

Table 1. Articles on humidifier disinfectants by fields of

study

연도 의학

보건학/

환경

보건학

독성학 법학
사회

과학
인문학 소계

2002 2 2

2006 1 1

2008 1 1

2009 2 2

2010 1 1

2012 2 6 2 1 11

2013 3 1 1 5

2014 4 1 3 2 10

2015 4 3 2 1 1 11

2016 4 10 2 11 2 29

2017 4 3 2 3 4 16

2018 1 5 4 6 8 2 26

2019 4 4 8

소계 28 33 20 25 15 2 123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다양한 관점의 이해 343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9; 45(4): 340-357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징벌제와 집단소송

제와 같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둘러싼 책임공방의 문제를 법률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법학분야 논문들의 주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면,『국가책임 분야』와『화학물질과 제품안

전관리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루는 분야』

가 각 5-6개 논문으로 비슷한 비중이었다.『국가책

임분야』의 경우 행정규제 부작위와 국가배상,4) 국

가배상책임,5) 생명, 신체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무,6) 부작위범의 인과관계,7)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

작위8) 등의 키워드가 그것이다. 즉 행정부로 대표되

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안전관리의

행정을 소홀히 또는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건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

내용이 그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따지

는 분야의 하나가 정부책임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

를 상대로한 서너건의 민사소송에서 아직 국가의 책

임을 묻는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른 사회적

사건에서도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판결

로 물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아마도 이 때문에

법학계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화

학물질과 제품안전관리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을 다루는 분야』의 경우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

과 문제점,9) 화학물질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방안,10)

독일 제품안전법 고찰,11) 화학물질 리스크평가 관리

법제,12) 생활화학제품 제조물책임13) 등이 해당 논문

들의 키워드다.

법학분야 논문에서 다룬 특징적인 주제는 인과관

계입증에 대한 문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분배와 시

장점유율 책임이론,14)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증명 책

임완화법리,15) 민사적 책임;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16) 등이 각 논문의 제목에 나타난 키워드다. 가

습기살균제 사건의 특징중 하나가 오래전인 최장 25

년여 전에 사용한 일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증거의

한계와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입

증하는 문제의 어려움이다. 이중 소위 비특이적인 건

강영향 즉 가습기살균제 외에 다른 여러가지 발병요

인들이 환경중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의학적, 독성

학적, 환경보건학적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 매우 어

렵다는 점과 관련한 법리적 논쟁이 내용이다. 이외

에도 악의적 제조물사고에서 위자료 증액론과 징벌

배상제도,17) 공법상 권리구제방안,5) 피해구제시스템

개선,18) 징벌적 손해배상,19) 소비자보호와 배액배상

제도20)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3.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주요 학술논문

총 17개 논문이며, (석사)학위논문 5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12편이 있었다. 또한 연도별로 2015년 1

편, 2016년 2편, 2017년 4편, 2018년 10편으로 상

당 수가 2018년에 발행되었다(2019년 7월 16일 기

준, 2019년에 발행된 논문은 없었다.). 이 중 7편이

언론학에 해당하며, 이외에 윤리학, 정책학, 상담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

들의 주제는 언론보도의 특징 및 언론의 역할, 프레

임 및 담론 분석, 연구 이해관계 상충, 조직문화, 피

해자 경험, 시민·소비자의 반응으로 분류된다. 이러

한 주제들은 한 연구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Table 2).

사회과학,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연구

들인만큼 하나의 중심적인 의제는 발견할 수 없었

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가 공론화

된 2011년 이후 시점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특

Table 2. Subject classific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aper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

Topics Authors (publication years)

언론보도의 특징 및 언론의 역할 Kim(2015), Lee et al(2016), Kim(2017), Kim(2018), Lee(2018)

프레임 및 담론 분석 Lee et al(2016), Kim(2017), Gu(2018a), Gu(2018b), Kim(2018), Lee(2018)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 Kong et al(2016)

조직문화 Hong(2018)

피해자 경험 Kim(2017), Kim(2018), Kwon et al(2018)

시민·소비자의 반응 Ko et al(2018), Park et al(2018), Choi(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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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있었다. 각 주제별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언론보도의 특징 및 언론의 역할

우선, 사회과학 분야 논문 15편 중 7편이 언론학

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 7편 중 2

편은 소셜미디어(트위터)를, 5편의 논문들은 기성 언

론/방송보도를 분석했다. 이 5편의 논문은 주요 언

론사, 방송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 전반의 특징을 다루었다. 이 중 Lee et

al.(2016)21)와 Kim(2018)22)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

의 역할을 정의하고,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 이러한

역할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 성찰했다는 점에

서 주목할만 하다. Lee et al.(2016)는 2011~2016년

간 5대 일간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보도의 경

향을 총체적, 압축적으로 요약했다.21) 특히 다른 언

론학 논문들과 달리 ‘보도계기’를 분석 기준 중 하

나로 삼아, 질병관리본부의 발표(2011년)과 검찰 수

사재개(2016년) 이후에만 보도가 급속도로 증가했음

을 지적하며 재난상황에서 언론의 의제설정 및 공론

화 실패가 참사에 기여했음을 강조하였다. ‘경향신

문’과 ‘중앙일보’의 보도를 비교분석한 Kim(2018)는

‘무지’(無知)가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아닌 사회구성

주의적으로 생산된다는 관점을 취했다22). 가습기살

균제참사에 대해 언론이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을 환

기하거나, ‘완벽한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여 오히

려 인과성에 대한 판단 지연과 의혹 증폭 등 공적

책임규명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 두 연구는 모

두 언론인의 비판적 문제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출입

처 제도의 폐지 등 구조적/제도적 혁신을 촉구했다.

5편의 논문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타 연구

에서 지적된 관료 취재원에 대한 의존 등 정보전달

의 태만함,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 부재 등을 공통

적으로 지적했다.

3.2. 프레임 및 담론 분석

프레임 및 담론 분석 연구들은 앞서 소개한 언론

보도의 특징 및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과 다수

중복된다. 한편 Kim(2017)23)과 Gu(2018)24)는 각각

정책학과 철학적 접근으로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Kim(2017)은 2011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

과 지식의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23)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화학물질 규제 및 피해구제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함유 화학물질

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우세한 담론 연합에 따라 지식이 정책적

결정에 선택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사건 공론화 이

후 지속적으로 쟁점이 된 CMIT/MIT (chloromethyl

isothiazolinone/methylisothiazolinone)의 유해성 논란

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프레임 및 담론 분석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

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언론은 피해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내지만 책임자의 존재는 부각하지 않거나25), 구

체적인 책임 주체를 불확실하게 하며 ‘미비한 제도’

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업 및 정부의 서사를 감시,

교정하는 데 실패했다22). 같은 맥락에서, Gu(2018)

은 기업과 정부의 고의성, 부작위가 가습기살균제 사

건을 발생시켰다는 ‘인과성’을 인정한다면, 이 참사

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있지만 그것을 저지른 사람

이 없거나, 그 피해(결과)의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

은 사건”을 뜻하는 ‘재난’ 대신 ‘악행’으로 규정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24)

3.3.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

Kong et al.(2016)는 옥시가 2011년 서울대 및 호

서대에 발주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연구에 재정적 이

해상충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과의 비교

를 통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한다.26) 기

업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연구를 연구자 개인 양심의

문제로 환원하기에는, 국내 산학협력의 장에서 연구

자들은 기업의 압력에 아무 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

다. 미국의 연구기관은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하

며, 이해상충을 전문적, 상설적으로 담당하는 기구

*이해상충은 일차적 이익(primary interest)이 이차적 이익(secondary interest)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험을 만드는 상황을 가리킨다. 일차적 이익은 전문가의 목표·목적·의무로서, 연구자의 경우 ‘진실하고 정

직한 연구수행’이 그 예이다. 이차적 이익은 금전, 명예 등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서, 대개 정당한 것이지만 일차

적 이익에 방해가 될 경우 문제가 된다(ibid.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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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어 이해상충 계획을 심의하고, 정책 위반시 징

계를 내리기도 한다. 이는 연구자의 이해상충에 대

한 지침, 정책이 없거나(호서대) 있더라도 연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서울대) 한국의 상황과 대비된

다. 저자들은 재정적 이익은 무의식적인 편향까지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며, 강력한 이해상충 정책 및 규제는 연구자와

사회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3.4. 조직문화

Hong(2018)은 문헌조사를 통해, 기업과 정부의 조

직문화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

로서 분석하였다.27) 이 과학기술학 논문은 기업과 정

부의 관료주의적 조직문화의 요소들, 즉 구조적 비

밀주의, 칸막이 문화, 내부적인 소통과 피드백 단절

(옥시 내에서도 규제 부서는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

기를 했으나 고객만족센터와 소통되지 않음) 같은

것들이 만연하며 일상화되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이어졌음을 밝혔다. ‘(기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법적인 정의 구현

에 있어 핵심적 문제이지만, 조직 내의 관계, 문화

를 분석하여 충분히 알지 못했다면 왜 그러했는지,

‘충분히’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밝히는 것

은 사회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할 과제

라 생각된다.

3.5. 피해자 경험

Kim(2017, 2018),28,29) Kwon et al.(2018)30)는 가습

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았다.

Kim(2017, 2018)은 주로 자녀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를 사용한 부모 피해자들을 참여관찰했다28,29). 피해

자 가정의 이야기와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어떻게 이 참사를

겪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Kwon et al.(2018)

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 수

행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30) 이 심리상담 사업은

‘폐질환 4단계 피해자 및 판정 대기자’ 집단을 대상

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상담에 사용된 매뉴

얼을 소개하고 있어, 향후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에

서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언급된

다른 자연·사회적 재난(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

사, 나리 태풍)과는 달리, 개인의 인지에 따라 사후

에 경험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으로 인해 발

생하는 피해자들의 특수한 심리 혹은 경험이 후속연

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된다면, 가습기살균제 참

사와 유사 사고 발생 시 심리상담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된다.

3.6. 시민·소비자의 반응

시민·소비자의 반응을 다룬 논문에는 소셜미디어

분석31) 및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관한 심리학 연구32)

가 있었다. Park et al.(2017)31) 및 Ko et al.(2018)33)

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론화 이후 트위터 이용자들

의 반응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트위터는 일반 시

민들의 반응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창인만큼, 가습

기살균제 참사에 관련한 트윗을 통해 키워드 빈도·네

트워크 등을 분석한 이 연구들은 트위터 여론의 변

화 추이를 추적하여 주요 시기/사건 별로 시민들의

반응을 드러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트위터

여론은 2012~2015년 사이 급격히 저조해지는 등 언

론보도의 추이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21,33)

그러나 여론 변화 추적을 넘어, 이러한 변화의 좀

더 구체적인 역동 및 그 심층적 원인 분석에 있어

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대응

이었던 2016년 옥시 불매운동은 국내 불매운동의 성

공사례로 여겨진다. Park et el(2018)가 불매운동 참

여의도 형성요인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시의성 있는

사례로 옥시 불매운동을 포함시켰다32). 다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공적인 해결 과정에서 불매운동이 중

요한 계기로 평가되는 만큼 타 이슈와는 다른 옥시

불매운동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 같다.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논문 17편은 언론보도의 특징 및 언론의 역할, 프레

임 및 담론 분석, 연구자의 이해관계 상충, 조직문

화, 피해자 경험, 시민·소비자의 반응 등 크게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일본의 미나마타 참

사, 인도의 보팔참사,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참사, 우

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참사 등 산업재해부터 약 복용

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까지,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기술재난들은 사람과 생태계에 합성화학물질로 인한

불가역적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재난 발생 후

진상규명, 피해자 치유, 교훈의 실현과 애도를 위해

서는 지난한 시간과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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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회적 부

검’은 이제 막 첫 발을 떼었다.

4. 의학분야(및 역학)의 주요 학술논문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초기에는 원인미상 폐질환

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환자-대조군 연구에 의해 원

인물질을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들

은 각각 성인, 소아를 대상으로 병원대조, 지역사회

대조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의 위험비가 높음을

제시하였다.34,35)

Paek et al.(2015)36)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자와

가족을 코호트 구성하여 후향적 방법으로 가습기살

균제 노출특성을 조사한 후 질병이 초래된 시점이

달라지는 용량-반응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다. 동시

에 동일한 공간에서 가족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

었지만 가족구성원 중 일부는 폐질환이 발생하고 다

른 가족구성원은 폐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추

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원인임이 밝혀진 이후

2016년도 부터 출판된 논문들은 가습기살균제로 발

생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폐의 어느 부

분에서 손상이 생기는지를 밝히는 특성이 있다. 가

습기살균제가 폐 특정부위에 손상을 주는지 여부는

폐기능검사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37,38)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폐손상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

여주는 연대기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편,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태

를 확인해볼 수 있는 정신의학적 논문과 case report

형식의 논문도 출판되었다.

4.1. 사례보고(Case report)

Lee et al.(2018)는 쌍둥이 자매가 CMIT/MIT 에

노출되어 폐손상을 일으킨 사례를 발표하였다.39) 사

건 초기에 CMIT/MIT는 PHMG (polyhexamethylene

guianidin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e chloride)에 비해 유해성이 낮고 동물실험

에서도 폐손상의 증거가 부족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

다. 하지만 case report를 통해 CMIT/MIT노출로 인

해 폐손상이 확인되고 그 양상이PHMG, PGH 노출

로 인한 폐손상의 영상학적 양상과 유사함이 확인되

면서 유해 가능성이 높아졌다. MIT의 흡입으로 전

신질환이 악화된 사례는 Li et al.(2019)40)의 연구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는 MIT가 기관지에 소량

노출되더라도 기관지 상피세포 파괴 및 모세혈관 투

과성 증가 등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질환으로 악화된다고 기술하였다(Table

3).

4.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질병 특이성 확인을 위

한 임상학적, 영상학적, 조직학적 특성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

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질환에 대한 판정기

준은 질병 특이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병의 특이성

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 했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생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고 경미

한 폐손상이 있는 경우나 다른 중증피해자들은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Huh et al.(2016)38)는 임상적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간적 경과에 따른 영상학적, 조직학적, 임상적 특성

을 나열하였는데, 이런 영상학적 소견은 질병의 특

이성을 제시하고 진단의 명료함을 제시하지만 소위

질병 비특이적인 양상을 보이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비

특이적인 질병양상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해 의학

적 연구가 집중되어야 한다(Table 4).

Table 3. Case report on humidifier disinfectants

저자 대상 결과

Lee et al.

(2018)
CMIT/MIT에

노출된 소아

CMIT/MIT에 노출된 소아에서 PHMG, PGH 에 노출된 사례와 임상적으로 유사

한 결과를 얻음.

Li et al.

(2019)
MIT에 노출된

화장품 공장 노동자

MIT를 흡입한 노동자에서 혈액검사와 CT 촬영 결과 혈액검사에서 호중구 증

가로 염증반응 형성하고 활성산소와 protease를 방출하여 전신 염증반응 및 전

신증상, 폐포손상,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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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습기 살균제는 공기 중 입자형태로 방출되어 호

흡을 통해 흡입되는 경로로 인체에 들어오게 된다.

가습기를 통해 방출된 입자는 가습기 종류에 따로

나노 입자 형태부터 마이크로 입자 형태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습기 살균제는 호흡기 모

든 부위에 작용하여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런 상황에서 Kim et al.(2016)41)은 가습기살균제 노

출과 폐기능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논문으로 가습기

살균제 노출환경에 따른 폐손상 부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폐기능검사를 이용하여 결과의 신

뢰성을 확보하였다.

Cho et al.(2017)은 1~3차 피해조사에서 CMIT/MIT

에 노출된 소아들의 IOS 값**을 이용하여 CMIT/

MIT의 위험성을 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한 성분

인 CMIT/MIT의 위해성이 낮아 폐손상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동물실험에서 조차도

CMIT/MIT 노출은 폐에 염증반응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CMIT/MIT 성분의 폐손상 가능성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able 5).

4.4. 심리적 연구

Yoo et al.(2019)42)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들

의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연

구로 유족이 가지는 정신적 상태와 생존자가 느끼는

정신적 상태가 다름을 확인하고 각 집단의 특징적

증상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의학관련 논문을 보면 재난적 상

태의 피해규모에 비해 출간된 논문이 많지 않다. 다

만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발표된 논문은 가습

**영아, 학동전기(3~6세)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아천식 진단 시 사용.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도폐쇄정도(Rrs)와 기

도과민성(Xrs)을 측정하여 소기도 환기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Table 4. Clinical finding on specificity of disease by humidifier disinfectants

저자 대상 결과

Huh et al. 

(2016)

88명

(가습기살균제

중증피해자 및 사망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임상학적, 영상학적, 조직학적 공통된 

특성을 나열과 시간적 경과에 따른 특성제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폐기능검사 결과 제시.

Koo et al. 

(2017) 

59명

(가습기살균제

중증피해자 대상)

중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ICU 입원 및 사망을 예측할 수 있

는 영상학적 예후 인자 제시.

ICU 입원

-첫 흉부 X-ray 결절소견(P<0.001)

-잿빛유리음영(p=0.01)

사망(CT결과)

-폐종격동(OR: 1.66)

-간질성 폐기종(OR 1.61)

Table 5. Humidifier exposure and lung disease

저자 대상 결과

Kim et al. 

(2016)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definite/probable로 판정 받은 88명

질병발생 후 3년이 지난 후 

- FVC: 0.96L 증가

- FEV1: 0.78L 증가 

4년 후 FEV1, FVC값은 2.3L, 3.1L로 안정화.

Cho et al. 

(2017)

3차 피해신청자 중 CMIT/MIT에 노출된

24명의 소아.

(고농도 노출 3명vs 저농도 노출 12명)

ios를 이용하여 폐기능 평가.

IOS의 비정상 결과를 보임

-X5(저항): 감소

-AX(반응성): 증가

말초기관지의 기능저하 및 비가역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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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노출규모 및 패턴을 밝히는

전반적인 특성들을 밝히는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면 최근 논문들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이 구체적으

로 표적화되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독성학 분야의 주요 학술논문

독성학 분야의 논문은 총 26편(학위논문 4편, 학

술지 게재 논문 22편) 이었다(Table 6). 분석 논문에

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을 다룬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또한 포함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들

어 그 논문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아니딘

계열(PHMG, PGH)의 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시점인 2011년 이후부터 가

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질병과 살균제 성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출간편 수가 중가하였다. 반면 이소

치아졸리논 계열(CMIT/MIT)은 피부 자극성, 알레르

기 증상 발현 등 민감한 집단의 안정성에 대한 논

란이 계속 있어왔기에 출간편수는 많지 않지만 2000

년대 이전부터 꾸준히 독성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소치아졸리논 계열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사망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최근 법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이에 영향을 받아

이소치아졸리논 계열 성분과 중증 질병 사이의 관련

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1. 구아니딘 계열 및 이소치아졸리논 계열 주요 실험

구아니딘 계열의 경우 연구 주제로 호흡기, 심혈

관계, 염증반응, 발달독성, 생체 내 거동 및 분포 등

을 다루고 있었다. 구아니딘 계열 성분이 가습기 살

균제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히고, 이들 성분이 어떤 기작으로 작동하는지 알

아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

인다. 이소치아졸리논 계열의 경우 연구 주제로 민

감도, 신경독성, 알레르기, 안전성 평가, 접촉성 피

부염, 폐질환, 사망, 유전독성, ATP 합성 등을 다루

고 있었다. 2011년 이전 연구는 피부 관련 독성 연

구가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폐 질환,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아주 큰 중증 질환과의 관련성 및 기작을 알

아보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

구아니딘 계열 연구의 경우 in vivo 연구는 마우

스와 랫, 제브라 피시를 PHMG에 노출시켜 생길 수

있는 건강 영향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실험이 많았

다. In vitro 연구는 활성 산소종 생성 과정으로 활

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는 유전자들의 종류와 개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면역 반응, 세포 손상 과정

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소치아졸리논 계

열 연구의 경우 in vivo 연구는 마우스를 CMIT/MIT

에 노출시켰을 때의 사망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었

는데 폐 염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님을 주장

하며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In vitro 연구는 신경 독성 연구, DNA 손상을 통한

면역반응 연구, 피부독성 연구, ATP 합성과의 관련

성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소치아졸리논 계열

의 독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그 동안 축

적된 데이터를 모아 다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이

들 연구들은 방부제에 대한 민감도, 알레르기 반응,

피부 패치 테스트 결과를 재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가습기살균제라는 검색어로 나온 연구 중에는 가

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질환과 살균제 독성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

었다. 이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들 중 거

의 대부분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임을 인정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5.2. 독성 실험 결과의 의의와 한계

검색된 in vivo 연구들은 구아니딘 계열과 이소치

아졸리논 계열 성분이 다양한 장기에서 건강 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고용량 독성 물

질에 실험 동물을 노출시키는 것은 용량 증가, 노출

증가에 따라 집단에서의 독성 작용 발생률이 더 크

기 때문이며, 이 방법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발견하는데 필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라는 것이 동물 독성 실험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

다. 따라서 소개된 연구들은 신뢰성과 효과성이 충

분히 검증된 독성 실험 방법으로 독성을 입증한 연

구들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 결과를 인체에 외삽한

다는 이유로 독성 예측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

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기전에 관한 자료는 실험 동물에서 관찰된

유해한 결과가 사람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분석한 in vitro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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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독성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독성기전을 거치면서 확인되는 특이적인 분자지표를

찾아내지 못했기에 이들 연구 결과 역시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 독성

및 독성예측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부작용 경로법

(adverse outcome pathways, AOP)이 분자수준부터

인구수준까지 독성변화를 인과관계로 분석하여 독성

물질의 부작용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으나 현재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먼 미래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과 결과 간의 특이적 인과관계를 보이는 질병

은 매우 드물다. 가습기 살균제와 그에 따른 건강

영향은 개인의 민감성,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인체

영향이 다양하게 달라지고, 이는 곧 다양한 건강손

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성 실험 결과를

건강 영향의 증명자료로 사용함에 있어 특정 농도에

특정 질병 발생 유무로 한정짓기보다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

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6. 환경보건학(노출평가 및 역학)의 주요 학술논문

노출평가 분야에는 총 18편의 논문이 있었다. 이

중 5편의 논문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가습기와 가

습기살균제 사용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이

며, 나머지 13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의 사

용 및 노출 특성,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

구에 해당되었다.

6.1. 가습기살균제 사용 규모에 대한 연구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습기 및 가습기 사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연구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살

균제의 사용률은 각각 25.8~75.6%, 6.7~25.9%로 큰

범위를 보였다(Table 7). 아동패널에 대한 가습기 사

용경험 연구에서 가습기 및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률은 각각 75.6, 25.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저자는 어느 기간동안 사용에 대한 답변인지 기술하

지 않았다.43) 이 사용률은 1994~2012년 동안 한번

이라도 가습기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다른 연구에

서의 사용률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가습기 사용일수 및 시간

은 주 평균 4.6~4.8일, 일 평균 7.3~9.1시간이었으며,

취침시 일평균 사용시간은 5.3시간이었다. 7세 어린

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약 62%가 PHMG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였

으며, 57.7%가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되었다.43) 가정에서의 가습기살균제 전국적인 사용

인구는 약 350~400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비염, 천식, 폐렴,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을 진

단받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44)

6.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노출 특성에 대한 연구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

사는 미진하였으며, 조사의 초점은 피해자의 접수 및

판정에 맞춰져 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노

출특성연구도 대부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노출특성에 대한 연구의 대상은 주로 1차부터 4-2차

까지의 피해조사 신청자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노출

특성 연구는 Table 8과 같다. 노출 특성을 누가, 무

엇에 어떻게 노출되었는 지에 따라 검토해보면 다음

과 같다.

6.2.1. 노출 대상: 누가 노출되었는가?

검토된 논문들에서 노출 대상자들은 연구목적과

출판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차

에서 4-2차 피해조사까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자들 총 5,245명 또는 폐손상 판정자(총 468명)들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신청자들의 성별은 남자 2,675

명(51.0%), 여자 2,547명(48.6%)였고, 연령은 10대

미만이 1,536명(29.3%), 60대 이상이 815명(15.5%)

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사망자는 1,218명(23.2%)를

차지하였다45). 최근까지 진행된 4-2차까지의 피해 신

청자들 중에는 취약집단인 60세 이상 피해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

출군의 노출특성을 분석하고,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additive or synergistic effect

를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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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노출 유해물질: 무엇에 노출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는 주성분에 따라서 크게 3가지 계열

로 분류하였으며, 총 5,245명 중 PHMG 4,140명

(78.9%), PGH 83명(1.6%), CMIT/MIT 667명(12.7%)

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되었다45). 노출에 따른 양

반응 관계나 독성연구는 주로 PHMG에 대해 이루

어졌고, 상대적으로 CMIT/MIT, PGH 노출에 따른

양-반응관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6)

6.2.3. 노출량과 양상: 어떻게 노출되었는가?

가습기살균제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사용량, 일평균 사용시간, 취침시 사용시간, 최대사

용량, 가습기와 사용자와의 거리, 분무 방향이 노출

변수로 사용되었다. 박동욱 등은 이중 누적 노출 시

간과 누적 노출 수준은 기존 연구에서는 폐손상 위

험의 의미있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개

인별 노출 수준, 노출 기간, 노출 양상(연속적/간헐

적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47) Paek

et al.(2014)는 지속적이며 노출강도가 높은 노출, 회

복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고농도 급성 노출일 경우

장기간에 걸친 누적노출보다 관련성이 더 크다고 제

시한 바 있다.36)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사망자의 가습기살균

제 사용행태가 생존자들에 비해 총 누적시간이 길

고, 가습기와 호흡기와의 거리는 가까우며, 가습기

의 분무방향은 피해자의 정방향에 가깝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는 평균 일주일에 평균

6.4~6.5회 정도 사용하였으며, 누적 사용기간은 평균

28.9~29.9개월로 보고되었다.48) 가습기살균제 사용기

간을 보면 사용 1년 이내에 피해신청자의 67%가 폐

손상을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다.46) 4세 미만, 주 7

일 사용, PHMG의 경우 공기중 800 µg/m3 이상, 하

루 11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등이 위험요인으로 파

악되었다.36)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흡입량은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하루 PHMG 계열이 제품

에 따라 227~1,225 µg/일, PHG 계열이 53~794 µg/

일, CMIT/MIT 계열이 6~21 µg/일으로 추정되었다.49)

IV. 고 찰

서론에서 밝혔듯이, 본 논문은 현재까지 발표된 가

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한눈

에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의학에서 인문학에 이르는 상이한 연구들을 총체적

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연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학문 분야 내의 기준과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하

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이해와 해결에 기여하는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달리 말하자면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나 비전문

가(혹은 타 분야의 전문가)인 독자이자 가습기살균

제 참사를 경험한 한 사회의 구성원의 시각에서 가

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의학, 독성학, 보건학 분야의 연구들은 가습

기살균제의 유해성이 공론화된 2011년 직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과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피해의 특이성을 구체화하며, 개별 피해자의 건강피

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해왔다.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각 분야들의 지식은 신체에 대한 생의학적 관점

에 입각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미시적인 분자수준에서 거시적인 인구수준에 이르는

각기 다른 규모에 주목하기에 발생하는 상호 치환될

수 없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환경부의 가

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절차에서 의학, 독성학, 보건학

의 지식이 모두 동원되지만, 이 분야들 간 서로 다

른 관점이 타협되지 못하고 충돌할 때는 이들 사이

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와 상이한 권위가 드러난다.

독성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장기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성분들로 인한 독성기전이 오랫동안 확인

되어 왔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

질로 인한 건강영향으로서 폐질환 중심으로만 연구

되고 실제 판정되어 왔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자에 대한 환경보건학적 노출조사는 다양한 노출변

수를 고려하여 실시되었으나, 실제 피해신청자의 판

정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정도만 반영되고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 즉 주로 높은 농도 수준에 단기간 노출된

피해자들의 폐손상, 천식, 태아피해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되는 경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영향을 다룬 의학, 독성학, 보건학 분야 연구들의 흐

름 속에서 일부분만 설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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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연관

성을 입증하는 작업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을

누가 얼만큼 어떻게 지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관한,

즉 참사를 겪은 한 사회가 회복하기 위한 정의 실

현의 과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규모의 함의에 비

추어보았을 때 아직 현저하게 적은 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인

문학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접근하는 관점도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법학의 경

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문제,

징벌적 보상제도의 필요성 등 기존의 불합리를 해소

하기 위한 탐구를 다시금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는 특히 언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 외에도 인문학, 사회과

학에 남겨진 숙제는 산적해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

조와 조직문화, 기업과 전문가의 윤리, 재난 거버넌

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일상화된 화학물질 노출과

생태계 문제, 정부의 책임성, 인과관계를 둘러싼 갈

등, 피해자 인권과 운동, 트라우마와 도덕손상, 사회

적 고통과 치유, 기억과 애도의 정치, 인격/주체/국

가의 문제 등 위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

한 인문학·사회과학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탐구되어

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전개과정, 역사

적 맥락 등은 상이하지만 이제 ‘사회적 참사’라는 공

통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불리고, 기억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단

면을 드러냈다. ‘사회적 참사’라는 명명은, 두 사건

이 결국 ‘사회’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현실적인 모색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이 일회적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 참

사로서 세월호 참사를 재의미화하고, 시간적 선후관

계가 아닌 세월호 참사에 기여한 ‘파편화된 분과학

문의 관행과 지적 병폐’로부터의 단절 의지를 갖고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을 이야기해 왔다.50) 마찬

가지로 ‘가습기살균제와 함께,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를 넘어서’ 참사의 해결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의미

와 상상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이후”를 논할 수 있

도록, 학문분과를 초월하는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V. 결 론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발굴과 해결과정은

의학, 독성학, 환경보건학의 세 연구분야의 전문적

역할이 컸다. 다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의 원

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일 수 있

다는 점을 일깨웠고 환경의학과 환경독성학 그리고

노출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임상적 질

병발현과 제품의 노출평가 간의 관계와 같이 각 분

야의 연구성과들간의 우선순위와 상호보완성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숙제가 생겼다. 의학분야에서는 소

위 비특이성 질환과의 관련성문제를 극복하지 못했

고 사건후에 시행된 독성학적 동물실험을 이미 제품

을 사용해 나타난 임상적 피해보다 우선시하는 정책

적 오류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했다. 이 문제가 온전

히 자연과학적 지식과 연구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인문사회과학적인 노력이 더해져 사회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각 분야에서 배전의 노력과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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